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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도자들은 회원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. 신앙길은 혼자 못갑니다. 서로 잡아 당겨주고 밀어주고 해야 

합니다.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. 곡식도 하나 세워놓으면 잘 크지만 여럿이 있는 것을 못 따라갑니다. 왜냐하

면 혼자 있으면 바라보다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사람은 서로 밀고 잡아 당겨줘야 합니다. 사회세계

에서는 그래야 존재합니다. 우주세계, 별들 세계에서도 서로 잡아당기지 않으면 각각입니다. 존재를 못합니다. 

그래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. 열심히 하십시오. 

별들 중에서 멀리 있는 작은 별은 빛만 내지 막상 가보면 별 볼일 없습니다. 사람도 그러합니다. 결국 크게 

빛을 내야 합니다. 작은 것은 빛도 안 납니다. 멀리 있다고 빛이 조금 나는 것이 아닙니다. 별들은 기본적으로 

다 빛이 납니다. 사람도 그러하니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. 

교역자들은 건강을 꼭 지켜야 합니다. 교역자들은 진짜 힘듭니다. 뛰어봐야 힘든 것을 압니다. 나도 그처럼 뛰

었기에 교역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. 말 하는 것도 진짜 힘든 일입니다. 내가 밖에 있을 때 지금 보다 

더 약했습니다. 밤 낮 주야로 계속 말씀 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. 한국 끝나면 아시아지역, 아시아지역 

끝나면 유럽지역을 계속 했습니다. 일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많다 보니까 1년에 한번 모

임을 해도 한 바퀴 다 도는데 2년 반이 넘게 걸립니다. 진짜 오래 걸립니다. 그러나 교역자는 누가 챙겨주는 

사람이 없습니다. 그러니 본인이 알아서 잘 챙겨야합니다. 피곤하면 본인이 알아서 쉬어야 합니다. 과로가 오

면 젊은 사람도 쓰러집니다. 

쉬는 목회자들은 다른 교회 목회는 어떻게 하는지 돌아다녀 보기도 하다가 또 목회 하려면 하고 다른 것 하려

면 하십시오.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? 

목회는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서 나가야 됩니다. 

분봉을 해야 합니다. 기성 교회는 교회 먼저 지어놓고 하니까 교인들이 지키다가 다 나갑니다. 교회는 없어질 

수 있지만 숫자는 피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 환경은 문제가 아닙니다. 사람이 문제입니다. 

우리에 대해 (일반)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해야 합니다. 말 안하면 모르니까 말해야합니다. 

여러분 본인들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. 모든 것은 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. 마음을 먹었는데 왜 못합니

까? 마음먹고 하면 됩니다. 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

인생 짧으니까 짧다고만 하지 말고, 나이 먹을수록 몸 아프고 힘들어지고 병 생긴다고만 하지 말고 부지런히 

살아야 합니다. 젊었을 때 (젊음을 유지하면서)오래 살아야 합니다. 그러기위해서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연습해

야 합니다. 빨리 뛰려면 부지런히 연습하듯이, 국가대표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려면 연습하듯이 더 정신

을 차리고 해야 합니다. 더 강한 사람이 리드 하는 것입니다. 나를 보십시오. 정신 값 하지 않습니까? 정신이 

중요합니다. 그러니 정신을 키워야합니다. 정신은 엔진과 같습니다. 엔진도 비행기 엔진이냐 자동차 엔진이냐 

세발자전거 엔진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듯이 정신도 다릅니다. 

 


